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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우수한 선원을 양성하고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선원 수급, 근로환경, 교육 등 체계적인 선원 양성·공급을 위한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원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선원은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핵심 인력이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됨에 따라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선원 수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계획은 작년에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수 선원을 양성하고 장기 승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안정적 선원 수급 기반 마련, ▲일하고 싶은 선내
근로환경 조성, ▲글로벌 미래 선원 육성 등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인 선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경력단절 선원의 승선 근무 복귀를
지원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션폴리텍 등 선원 취업연계 교육을 확대한다.
아울러, 외국인 선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우리 해양수산업
현장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도입·관리 제도의 공공성을
높인다.

둘째, 선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 지원, 선원
민원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등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선원이 안심하고 승선할 수 있는 선내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
보장과 인권침해 예방에 힘쓰고, 선원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마련한다.

셋째, 친환경·최첨단 선박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 실습선 건조
등 교육인프라를 강화한다. 또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과 함께 국적부원
양성을 확대하고, 운항 실습 등 실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우수한 선원들을 육성
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제2차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추진하여 우리 선원들이
희망과 자긍심을 갖고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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